
 

 

 

 

 

 

 

 

 

 

 

 

 

 

와이키키한인교회  
Waikiki Korean Church, SBC 
Waikikikoreanchurch.com 
하나님의 형상 회복! 
 
 
 
 
2021 년 9 월 4 일 
주일예배 오후 1 시 

 
 
 
 

 

 

 

 
 
 
 

 

 
 
 

주일예배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와이키키 
한인 교회를 찾거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초청 
찬양/기도            
김토니 찬양사역자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4:37-40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강성호 목사 
 

봉헌기도 
교회소식 
축도 

핵심구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전14:6 

와이키키 교회 ‘임마누엘’ 소식 

주일예배: 요즘 코비드로 인해 주정부의 제지 방침을 
강화했습니다. 교회는 예외이지만 주의를 요합니다. 
 
복음방송: 매주 목요일 오전 9:45 분 라디오 AM880 
시편을 통해 보는 복된 가정 이란 주제로 10 분 칼럼이 
방영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모임: 매주 금요일 7 시, 찬양과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정규적인 찬양과 기도, 말씀의 시간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목요일 오후 7:30 줌 모임이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신분은 808-947-156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오전 6 시 각 처소에서 시편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원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한주간 읽을 성경말씀: 
주일설교 (9/4): 고린도전서 14 장 
목요줌모임 (9/8): 디모데전서 5 장 
금요찬양예배 (9/9): 시편 140-150 편 

주일설교 본문: 
고전 11 장 (8/1) – 회복의 예배  
고전 12 장 (8/15) – 성령의 은사 
고전 13 (8/29) – 사랑의 은사 
고전 14 (9/5) – 방언과 예언 
고전 15 (9/12) – 그리스도의 부활 

주소: 424 Kuamoo St. Honolulu, HI 96815; 연락처 808-947-1569 

와이키키한인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강성호ㅣ예배사역자: 김토니 
 



 
말씀묵상: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고린도전서 14:37-40) 
 
1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3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4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6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7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9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 장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이 신령한 
은사이고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통해 황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방언하는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주께로 돌아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방언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황홀경 속에 들어간 것은 
유익하지만 사람들이 알아 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방언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 듣도록 통역하는 사람을 동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시하기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의 행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가르침 혹은 말씀을 
이해하여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열매와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황홀경 속에서 기도하는 방언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 줄 수 
있지만 마음의 이성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에 주는 것은 영과 마음의 이성을 통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둘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계속하되 
통역자를 동반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개발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 
항상 점검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영적이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갈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영성과 
이성 혹은 상식 
선에서 균형을 
이루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